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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도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인지된 행동의 통제가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국적과 전공 특성에 따라 계획된 행동이

론의 영향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창업의도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의 컴퓨터공학과와 경

영학과 총 35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창

업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인지된 행동의 통제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주관적 규범은 유의한 영향을 미지지 않

았다. 둘째, 계획된 행동이론의 영향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와 전공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개인의 태도는 국가와 전공에 무

관하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규범은 양 국가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컴

퓨터공학과 학생에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인지된 행동의 통제는 한국 대학생과 경영학과 학생에게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창업의도에 대한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창업의도, 계획된 행동이론

Ⅰ. 서론

창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새로운 서비스와 제

품을 공급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

한다(Park & Kang, 2007). 또한 창업은 고용창출을 통해 실업

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수행하면서 경

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청년창업은 고용창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00년 대졸 이상 실업자는 23
만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32.1만명, 2010년 34.6만명,  2011
년에는 32.3만명으로 청년 실업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Hwang & Ryu, 2012). 이처럼 대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률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청년 창업을 통한 실업률 

감소를 위한 정부 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 스마트 폰 관

련 새로운 IT시장의 출현과 정부의 경제활성화 및 창업 유인 

정책으로 청년들의 창업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30세 미만의 청년창업 기업은 2,027개에서 2009년 

2,417개, 2010년 3,117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에는 

2,823개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과거에 비해 많

은 수의 청년창업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Hwang & 
Ryu, 2012). 
 창업가가 되는 결정은 개인들의 자주적이고 의식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도는 실질적인 행동에 있어서 선행변

수이다(Linan & Chen, 2009). 창업의도는 창업에 이르는 행동

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수로 창업에 대한 의도적인 

태도이며 창업과 개인의 태도와 실제 창업을 매개하는 역할

을 할 수 있다(Yoon, 2004). 또한 창업의도는 창업행동이 실

제로 관측되기 어렵거나, 예측할 수 없는 경우 행동을 대신

하여 사용될 수 있으므로 창업의도는 창업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용이하다(Ajzen, 1991; Ajzen, 2002).
선행연구들에서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전통적인 접근법으

로 인구통계적인 특성인 나이, 성별, 경력 등과 심리적 특성

인 개인의 태도, 위험추구 등을 요인으로 하는 개인특성에 

* 본 논문은 2013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과제번호-120131389)
** 제1저자,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석사, 840710@kangwon.ac.kr
*** 공동저자,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박사과정. hjin1107@kangwon.ac.kr
***교신저자,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부교수, venture@kangwon.ac.kr

· 투고일: 2014-05-12      ·  수정일: 2014-06-06      · 게재확정일: 2014-07-21



악명 ․ 윤현진 ․ 박상문

88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9 No.4

초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졌으나(Crant, 1996; Gurel·Aktinay & 
Danieke, 2010; Lee, 2000; Scherer et al., 1989), 최근에는 환경

적인 요소를 포함한 영향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Krueger ·Reilly & Carsrud, 2000; Armitage & Conner, 2001;  
Yoon, 2004; Schwartz et al, 2009; Linan & Chen, 2009; 
Lee·Cho & Chae, 2012). 
본 연구는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대학생 창

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과 중국의 국가별 비교와 컴퓨터공학과와 경영학과의 전공별 

창업의도 영향요인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대학

생의 창업의도와 실질적인 창업을 효과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한다. 본 연구는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

된다. 1장은 서론이며 2장은 문헌고찰을 통해서 본 연구의 

주요가설들을 제시하였다. 3장의 연구설계에서는 주요 표본

과 변수들의 측정에 대해 설명한다. 4장은 분석결과로 창업

의도에 대한 실증연구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5장은 실증분

석에 따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그리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

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과 연구가설

2.1 창업의도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는 창업과정에서 창업에 대

한 관심이나 실질적인 창업에 대한 의지이며 실제 창업활동

의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여겨져 왔다(Krueger & 
Carsrud, 1993; Veciana, Alponte & Urbano, 2005; Sung & Kim, 
2011; Kim & Kim, 2012; Lee & Baek, 2012).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제시한 것처럼 창업의도는 창업에 영향

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과 함께 실제적인 창업 행동을 설명하

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여겨져 왔다.
 창업의도가 실제 창업에 미치는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적 특

성 요인을 위주로 주로 연구되었다(Krueger ·Reilly & Carsrud, 
2000). 그러나 개인적인 요인의 경우 창업 의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것에 비해 이들 요인들이 어떤 과정

과 메카니즘을 통해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

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Yoon, 2004). 
 창업의도와 창업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창

업의도에 대해서는 실증분석을 하고 있으나, 몇몇의 연구들

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의도를 설명

하고 있다. 개인들이 창업의도에 대한 연구들이 개인적 요인

들을 주로 다루고 있으나, 또 다른 중요한 변수들인 환경적 

요소나 상황적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있다(Kim & 
Kim, 2012). 최근 연구들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대학의 창

업교육이나 정부의 창업 지원은 중요한 외부적 요인으로써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Lee, 2013). 

 대학생들의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환경요인은 

창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개인이 처한 환경적인 요인은 창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동기

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중요하다. 환경적 요인은 

대학생들의 창업의 기회를 발견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창업가적 행동을 하는 것에 중요한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Sung & Kim, 2011). 기존 연구에서 개인의 환경적

인 요인은 주로 부모의 창업여부, 경험과 가족상황을 통해 

연구되어 왔다(Sung & Kim, 2011; Kim 2014). 이 중 부모의 

창업여부는 자식의 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성공적인 창업이 역할모델을 수

행하면서 학습효과로 인한 자식의 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Krueger ·Reilly & Carsrud, 2000;Scherer et 
al., 1989; Crant, 1996; Gurel et al., 2010). 

2.2 계획된 행동이론

창업과 창업의도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사회심리학

에서 소개된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이론적 기반으로 설정하고 있다(Ajzen, 1991; Lee, 2000; Park 
& Kang, 2007). Ajzen(1991)이 제시한 계획된 행동이론은 특

정 행동과 해당 행동에 대한 실천을 개인의 의도를 중심으로 

밝히고 예측하고자 고안되었다(Veciana·Aponte & Urbanoal, 
2005).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하면, 사회적 규범과 인지된 행

동의 통제력 그리고 행동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특정행동에 

대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Ajzen이 제안한 계획된 행동이론은 개인의 창업 의도 

영향요인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Linan, 2004). 
또한 계획된 행동이론은 행동을 인지적 과정으로서 의도를 

가진 준비된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의도는 직접적으로 

계획된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행동의 실행

여부를 예측하고 설명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Lee & Baek, 2012). 

2.2.1 개인의 태도(Personal Attitude)

창업 또는 기업가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가

치인식이나 성향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개인들은 창업의도에 다른 인식을 가질 수 있다(Ajzen 
1991; Autio et al., 2001; Linan & Chen, 2009). 개인의 태도는 

창업에 관하여 효과적인 태도(‘나에게 창업은 매력적인 직업

경력이다’)뿐만 아니라 평가의 고려대상(‘나에게 창업을 하는 

것은 불이익보다 이익이 많다’)을 포함한다(Linan & Chen, 
2009). 따라서 개인의 태도는 의도에 관한 행동을 평가하고 

예측하는 것에 적합할 수 있다(Ajzen, 2001). 즉, 개인의 태도

는 창업가가 되는 것에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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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가치라고 할 수 있으며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에 따라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H 1 : 창업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창업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2.2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주관적 규범은 가족과 친구처럼 중요한 사람들에게서 받는 

지각된 사회적 압력을 의미한다(Ajzen 1991). 특정 행동에 대

한 사람들의 인식을 주관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고, 개인의 

행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족들의 기대나 다른 중요한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기대를 포함한다. 
그리고 주관적 규범은 기업가적인 행동의 여부에 인지된 사

회적 압박을 의미하기도 한다(Linan & Chen, 2009). 
그러나 주관적 규범은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정도라는 점에

서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 선행연구

에서도 주관적 규범은 혼합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일부 연

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

거나(Ajzen, 1991; Krueger ·Reilly & Carsrud, 2000; Autio et al. 
2001) 다른 연구들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 

주면서(van Gelderen et al., 2008),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규범은 창

업의도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으며, 개

인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여겨지고 있

다(Krueger ·Reilly & Carsrud, 2000). 특히, 사회적 경험이 부

족한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직업을 찾는 단계에서 

부모나 지인 및 친구들 같은 주변의 인물들의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van Gelderen et al., 200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규범은 창업의지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H 2 :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2.3 인지된 행동의 통제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인지된 행동의 통제는 기업가가 되는 행동의 어려움과 쉬움

의 정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다(Linan & Chen, 
2009). 이는 행동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인지된 실현가능성을 

나타냄에 따라 자기 효능감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Bandura, 1997; Linan & Chen, 2009, Sanchez, 2013). 개인의 

행동 실행이 자신의 통제나 의지에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인지

된 행동의 통제로 볼 수 있다. 이는 통제가능성 요인이나 자

기 효능감 요인이 인지된 행동의 통제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난다(Ajzen, 2001; Lee & Baek, 
2012).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에서 알 수 있듯이, 인지된 

행동의 통제는 직접적으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

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Krueger ·Reilly & Carsrud, 
2000). 개인이 통제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각하면 

통제력이 없다고 믿는 것에 비해 행동에 대한 의도가 커지고 

나아가 인지된 행동의 통제가 개인의 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행동의 통제

는 각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의 긍정적인 실현가능성

과 기업가적인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H 3 : 창업에 대한 인지된 행동의 통제는 창업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국적과 전공의 조절효과

국가의 문화적 특성이나 사회적인 특성은 개인의 창업의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스페인과 터키, 그리고 미국의 학생

들의 창업의도를 비교한 Uslay·Teach & Schwartz(2002)의 연

구는 암묵적인 믿음이 각 문화에 있어서 그들의 창업의도에 

각각 다른 동기 부여를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스페

인의 학생들은 ‘기업가활동이 직업만족을 제공 한다’라는 항

목에 미국 학생들보다 더 높은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는 상

이한 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가진 국가의 학생들은 창업에 

있어서도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 

대상이 되는 한국과 중국은 경제 체제에 있어서 차이점을 가

지고 있다. 시장경제 체제를 추구하는 한국과 달리 중국은 

오랜 기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한 국가였으나 시장경제 체

제로 전환하여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이다. 특

히, 중국은 혁신주도형 경제 체제를 추가하는 한국이나 일본

과는 다른 효율주도형 경제 체제를 보이고 있으나(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빠른 경제성장에 따라 다양한 

사업기회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창업하는 기회가 증가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최근 대학졸업 후 대학생들의 취업은 점점 감

소하고 있으며 실업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실업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Hwang & Ryu, 2012). 
Park & Kang(2010)은 국가의 특성과 창업성향을 연구한 연구

에서 한국의 대학생들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

들에 비해 가장 낮은 창업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의 대

학생들은 한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창업성향을 보인

다고 했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은 매우 다른 사회저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어 두 국가의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의 분석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에 따라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창업한 기업가들

에 대한 평가 및 실질적인 창업 성공가능성에 차이가 존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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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국가별 특성차이는 창업에 대한 영향요인들

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H 4 : 국적에 따라 창업에 대한 계획된 행동이론의 영

향요인(개인의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인지된 행

동)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특정국가내 경

영전공이나 이공계 전공과 같이 특정 전공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전공특성은 대학생들의 학습하는 

교육내용 뿐만 아니라 전공분야와 연관된 직업선택에도 상당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직업 선택에 있어서 교육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Arthur(1994)가 주장한데로 개

인에 있어서 경력은 일생동안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험과 활동의 연속이며 이는 모든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학생들처럼 실제 직

업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직업을 갖기 전에 대학에서 전

공하거나 경험특성들은 향후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경영학과의 경우 경영이

나 기업 관리를 집중적으로 경험하는 만큼 향후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Dong, 2012).
이공계열의 창업은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스마트폰의 발달과 더불어 어

플리케이션과 주변기기 등이 새로운 창업의 대상으로 떠오르

고 있다. Kim(2012)의 연구에서도 공과대학 재학생들의 경우 

개인의 배경적 요인, 상황적 요인이 창업의지와 실행력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공특성은 해당 전공관련 창업기회의 풍부성이나 해당 전

공관련 창업시 실질적인 성공가능성 및 외부자원의 활용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전공의 특성에 따라 기회인식과 

성공가능성에 대한 특성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H 5 : 전공에 따라 창업에 대한 계획된 행동이론의 영

향요인(개인의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인지된 행

동)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Ⅲ.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에 기초하여 개

인의 태도와 사회적 규범 그리고 인지된 행동의 통제가 대학

생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독립변수는 개인의 태도, 

사회적 규범, 인지된 행동의 통제로 구성되며 종속변수는 창

업의도이다. 또 국적과 전공을 조절변수로 하였다.

계획된 행동 이론

개인의 태도

(PA)

H1 국적

(한국/

증국)

 H4

창업의도
주관적 규범

(SN)

H2

 H5

인지된 

행동의 통제 

(PBC)

H3 전공

(컴퓨터/

경영)

<그림 1> 연구모형

3.2 설문대상 및 변수의 정의

본 연구는 앞서 도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분

석을 실시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한 설문항목은 기존 문헌들

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설계하였다. 
설문조사는 한국의 강원대학교와 중국의 산동이공대학교의 

경영학과 및 컴퓨터공학과 학생들 총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Yue, 2014). 설문기간은 2013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실시되었으며 400개의 설문자료를 회수하였다. 이중에서 본 

연구에 필요한 핵심항목들에 대한 응답치가 누락되어 있는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 결측값 등으로 분석이 어려운 41개의 

설문을 제외하고 총 359개의 응답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

였다.
 연구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국

가별로 살펴보면 한국 대학생이 164(45.7%)명이고 중국 대학

생이 195명(54.3%)으로 나타났다. 전공분포에서는 경영학 전

공자가 191명(50.4%)로 컴퓨터공학 178명(49.6%)보다 많았다. 
국가별 전공분포에서는 한국은 경영학과와 컴퓨터공학이 각

각 81명(49.4%)과 83명(50.6%)로 나타나지만 중국은 경영학과 

100명(51.3%), 컴퓨터공학 95명(48.7%)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

국 대학생은 1학년이 91명(46.7%)으로 가장 많은 반면 한국 

대학생은 3학년이 70명(42.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개인의 태도는 창업의 매력도, 장래에 창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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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감, 직업선택 등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규범은 

가족, 친구 및 동료가 본인의 창업결정에 대해 지지하는 정

도를 측정했다. 인지된 행동의 통제는 창업 준비, 통제와 관

리 능력, 실무지식, 프로젝트 개발 등으로 측정하였다(Linan 
& Chen, 2009). 각 문항들에 대한 설문항목은 리커트 7점 척

도를 통해 측정하고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7점은 ‘매우 

그렇다’로 하여 응답을 평가했다.
기존 연구들에서 창업의도의 측정은 크게 욕망(desire)의 관

점에서 ‘나는 창업을 원한다.’, 자기예측(self-prediction)관점에

서‘나는 창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행동의도

(behavioral intention)관점에서‘나는 창업을 할 것이다.’의 세가

지 종류로 창업의도를 측정하거나(Armitage & Conner, 2001), 
관심에 초점을 두고 창업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관심에 초점

을 두고 창업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당신은 창업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와 같이 측정하였다(Zhao· Seibert & Hills, 
2005). 또한 순수한 의도라는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로 

창업할 의지가 있는지와 창업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지 측정하였다(Linan & Chen, 2009).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도를 미래에 창업을 할 계획으로 측

정하였다. 창업의도를 이항변수로 측정한 기존연구들에서는 

‘향후 5년 이내에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생각하는

가?’(Krueger ·Reilly & Carsrud, 2000)로 측정하거나 ‘당신은 

미래에 창업할 생각이 있습니까?’와 같이(Zhang·Duyster & 
Cloodt, 2013) 미래 창업에 대한 의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

에서도 미래에 본인의 회사를 창업할 계획여부에 대해 이항

변수로 측정하였다.
국가 및 전공의 측정방법은 대학생의 국적에 따라 중국일 

경우에는 1을 부여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0을 부여하였다, 전

공에 있어서는 경영학 전공의 경우에는 1을 부여하고 컴퓨터

공학 전공의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통제변수는 성

별(남학생=1)과 학년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3.3 신뢰성과 타당성

3.3.1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SPSS 2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결과는 <표 3>과 같

다. 신뢰성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Chronbach’s ⍺계수가 0.6이
상이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각 변수들의 신뢰 

분석 결과는 개인의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인지된 행동

의 통제의 Chronbach’s ⍺ 계수가 <표 3>에서와 같이 0.8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가졌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와 전공 그리고 창업의도는 이진변수로 측정하였기 때

문에 신뢰성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3.2 타당성 분석

각 변수의 타당성 검증은 요인분석을 통해서 검정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통해 

도출하였으며, 요인들의 원활한 해석을 위해 베리맥스

(Varimax) 회정방식을 이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3>와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고유치(Eigenvalue) 1을 기준으로 요인

을 선정하였다. 주요 요인들에 대한 각 항목들의 요인적재량

은 최소 0.556에서 최고 0.840으로 나타나 대부분 성분의 요

인적재량이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1> 표본특성 분석결과

구  분 한국 중국 전체

전공

경영학 81 (49.4%) 100 (51.3%) 181 (50.4%)

컴퓨터공학 83 (50.6%) 95 (48.7%) 178 (49.6%)

성별

남 104 (63.4%) 126 (64.6%) 230 (64.1%)

여 60 (36.6%) 69 (35.4%) 129 (35.9%)

학년
　

1 38 (23.2%) 91 (46.7%) 129 (35.9%)

2 13 (7.9%) 2 (11.2%) 35 (9.7%)

3 70 (42.7%) 30 (15.4%) 100 (27.9%)

4 42 (25.6%) 38 (19.5%) 80 (22.3%)

대학원 1 (0.6%) 14 (7.2%) 15 (4.2%)

　합계 164 195 359

<표 2> 주요 변수 기초통계 및 상관계수

　

기초통계 상관계수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1. 국가 0.54 0.50 1.00

2. 전공 0.50 0.50 .019 1.00

3. 성별 0.64 0.48 .012 -.209** 1.00

4. 학년 2.49 1.29 -.167** .554** -.165** 1.00

5. PA 4.62 1.28 .203** -.126* .171** -.096 1.00

6. SN 4.51 1.34 .232** -.206** .190** -.123* .575** 1.00

7. PBC 3.24 1.29 .244** .095 .039 .162** .344** .250** 1.00

8. 창업
   의도

0.62 0.49 .333** .155** .017 -.010 .406** .283** .323**

*p<0.05, **p<0.01, ***p<0.001

PA: 개인의 태도, SN: 주관적 규범, PBC: 인지된 행동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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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요인적재량

Cronbach’⍺
요인1 요인2 요인2

PA

p1 .277 .570 .229

.812

p2 .098 .772 .237

p3 -.048 .806 .227

p4 .052 .809 .246

p5 .379 .556 .165

SN

s1 .099 .138 .767

.837
s2 .012 .320 .803

s3 .125 .267 .767

s4 .146 .262 .779

PBC

b1 .656 .056 .041

.862

b2 .776 .051 .100

b3 .736 .162 .118

b4 .840 .011 -.003

b5 .830 .065 .085

b6 .681 .276 .140

고유값 5.402 2.767 1.181

분산설명력 36.011 18.446 7.875

누적 분산설명력 36.011 54.457 62.332

<표 3>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3.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의 가설검증은 다음과 같다. 계획된 행동이론의 

주요 영향요인들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1, 
가설2 및 가설 3의 검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실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측정한 창업의도가 창업의

사에 대한 이항변수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주된 분석방

법으로 활용하였다.
한편 국적과 전공에 따라 계획된 행동이론의 주요 영향요인

들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은 국적

과 전공에 따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변수의 효과는 각 하위집단별로 

주요 영향요인들의 유의성의 차이를 존재하는지 확인함으로

써 조절변수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분석을 위해 SPSS 2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4.1 가설 1, 2, 3에 대한 분석

Ajzen(1991)이 제시한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을 기초로 하여 

개인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인지된 행동의 통제력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1과 가설2, 가설 3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의 모형 1에 나타나 있다.
독립변수들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

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의 태도는 창업

의도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β=.685, p<0.01)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1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

다.
반면 주관적 규범과 창업의도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나

지 않았다. 분석결과 주관적 규범과 창업의도가 정의 영향관

계가 있다는 가설 2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행동의 통제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가설 3의 주장과 같이 인지된 행동의 통제는 정의 영향관계

(β=.410, p<0.01)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창업이나 기업가에 대해 느끼는 가

치와 직업선택의 고려대상으로서 긍정적인 태도가 창업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창업과 관

련된 행동이 자신의 통제에 있다고 인지하는 것이 창업의도

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해준다.

4.2 가설 4과 가설 5에 대한 분석

국가에 따라 개인의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의 통제

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에 대한 가설 4의 검증은 

연구대상을 한국과 중국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표 4>에서 모형 2는 한국과 

중국의 창업의도에 대한 집단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개인의 태도는 한국(β=1.535, p<0.01)과 중국(β=.434, 

p<0.05)에서 모두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가 나타나

고 있다. 반면, 인지된 행동의 통제는 한국에서만 유의한 정

의 영향관계(β=.438, p<0.1)를 보이고 있고 중국에서는 유의

하지 않은 관계가 나타났다. 주관적 규범은 한국과 중국  모

두 창업의도와 유의하지 않는 관계가 나타났다. 
가설 4에서 주장한 국가별로 창업의도와 개인의 태도, 주관

적 규범, 인지된 행동의 통제 사이의 영향관계가 다를 것이 

주장은 분석결과 부분적으로 지지된다. 따라서 한국 대학생

은 창업의도에 있어서 스스로 기업가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중국 대학생

에게는 창업에 대한 능력을 많이 갖추는 것이 창업의도를 높

이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은 주관적 규범과 인지된 행동의 통제가 창업의

도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으나, 주관적 규범(β
=.240, p=149)이 인지된 행동의 통제(β=.182, p=295)보다 창

업의도에 다소 높은 영향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중국에서 주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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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창업의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전체

(N=359)

국가 전공

한국

(N=164)

중국

(N=195)

컴퓨터공학

(N=178)

경영

(N=181)

모형 1 모형 2 모형 3

 Exp(B)  Exp(B)  Exp(B)  Exp(B)  Exp(B)

독립
변수

개인의 태도 .685*** 1.984 1.535*** 4.642 .434** 1.544 .806*** 2.239 .573** 1.774

주관적 규범 .148 1.160 -.069 .934 .240 1.272 .388** 1.475 -.002 .998

인지된
 행동의 통제

.410*** 1.507 .438* 1.549 .182 1.199 .075 1.077 .881*** 2.413

조절
변수

국가
(중국=1, 한국=0)

.970*** 2.638 ☓ ☓ ☓ ☓ .087 1.091 .712 2.038

전공
(경영=1, 컴공=0)

1.400*** 4.056 1.104* 3.016 1.503** 4.496 ☓ ☓ ☓ ☓

통제
변수

성별
(남=1, 여=0)

-.165 .848 .412 1.511 -.800* .449 .354 1.425 -.565 .568

학년 -.240* .786 -.358 .699 -.148 .863 -.268* .765 -.116 .891

상수항 -4.996*** .007 -7.809*** .000 -2.390** .092 -5.574*** .0004 -3.967*** .019

카이제곱 123.751 75.198 29.035 58.419 72.255

자유도 7 6 6 6 6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p<0.1, **p<0.05, ***p<0.01

가설 5에서 창업의도와 개인의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의 통제간의 영향관계를 전공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컴퓨터공학과 학생에게는 개인의 태도가 창업의도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β=.806, p<0.01)을 주고 주관적 규범 또한 유

의한 정의 영향관계(β=.388, p<0.05)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영학과 학생에게는 개인의 태도(β=.573, p<0.05)와 인

지된 행동의 통제(β=.881, p<0.001)가 창업에 긍정적인 영향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지된 행동의 통제와 주

관적 규범은 컴퓨터공학과와 경영학과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

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별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름을 의미한다. 컴퓨터공학

과와 경영학과 학생 모두에게 있어서 전공에 관계없이 창업

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는 창업의도를 높이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본인에게 중요한 사람들로 부터 기업가적 행동에 대한 

강한 지지를 받을수록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은 창업의도가 높

아지고, 경영학과 학생은 본인 스스로 창업가적 역량을 갖추

었다고 인지할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진다. 반면 컴퓨터공학과

와 경영학과 학생에게 인지된 행동의 통제와 주관적 규범은 

각각 창업의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서 전공별

로 개인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의 통제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5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고 할 수 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에 기초하여 개인의 태도와 주관

적 규범 그리고 인지된 행동의 통제가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과 중국의 경영학과, 컴퓨터공학과를 전

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들 사이의 

관계가 국가와 전공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찰

과 실증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와 시사점을 요역하면 아래

와 같다.
첫째, 개인의 태도와 인지된 행동의 통제는 창업의도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창업에 있어서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

는 것이 창업의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창업과 관련된 개인의 행위성취도가 높을수록 창업가적 

역량이 갖추고 있다고 인지함으로써 실제 창업행동으로 이어

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창업교육에 있어서 단순한 강의와 

아이템 경진대회 등을 제공하는 것 외에 창업에 대해 친근함

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

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국가에 따라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행동의 통제가 한국에서는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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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지만 중국에서는 유지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한

국 대학생은 본인 스스로 기업가의 역량을 가질수록 창업의

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학생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보다 학생들이 기업가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적인 창업 교육 및 실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중국

은 콴시(關係·관계) 등 인적 네트워크가 성공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이 역량을 갖

추는 것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셋째, 전공에 따라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태도는 전공과 관계없이 유의한 정

의 영향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주관적 규범은 컴퓨터공

학과 학생의 창업의도에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경영학과 학생

에게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지된 행동의 통제는 경영학과 학생에게만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나타냈다. 컴퓨터공학과 학생의 경우, 창업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창업의도를 높여줌을 보여준다. 이는 컴퓨

터공학 학생의 경우에는 기존 기업에 취업하여 관련 분야 전

문가로 성장할 기회와 직접 창업하는 직업선택의 대안들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전문엔지니어로서의 인정여부

나 인식이 창업을 선택하는 데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

미한다. 경영학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컴퓨터공학 전공자와 

같이 전문가보다는 일반적인 회사원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특정분야 전문가와 창업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지

지여부가 향후 직업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

인 것으로 여겨진다. 경영학 전공 학생의 경우, 주변 사람들

의 인식여부보다는 본인 스스로 창업에 대한 역량을 갖추었

다고 인식하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스스로 창업기회를 발굴하고 창업행동에 

대한 자신감을 더 해줄 수 있는 실무위주의 교육과 학습이 

창업의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창업에 대한 부

담감을 줄이고 성취감을 높임으로써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작은 목표부터 달성할 수 있게 도

와주는 프로그램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

후 이에 대한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중국 산동이

공대학교와 한국 강원대학교의 두 대학에 다닌 학생들 대상

으로 한 설문조사는 상대적으로 각 국가의 대학생들의 창업

의도를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 한계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각 대학의 전공이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편성되어 있어 일

반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보다 다양한 전공과 더 많은 

지역의 대학들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나 창업의도와 관련하여 개인적 요인뿐

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을 통해 다양한 환경요인에 따른 추가적인 연

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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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nd China :

Moderating effect of Nationality and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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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Based on the TPB, 
we compare the on the effects of TPB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with nationality and majors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nd China. For empirical analysis, we collected total 359 survey data from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Computer Science and 
Business area both in Korea and China. Empirical results show that personal attitude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except subjective 
norms, have positive relationships with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se relationships have differ according to nationality and majors. 
China students have shown positive effect of personal attitude, without significants relationship with perceived behavior control. For 
students majoring in Computer Science have shown positive relationships with personal attitude and subjective norms, differing from those 
majoring in Business with personal attitude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variables. This study suggests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ial 
intention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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